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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쓰면서도수천년전통잇는무룻족젊은이들

수백년간내려져온전통방식으로혼례식과장례식에입을의복을만들고있는무룻족여인들은마을회관에모여공동으로실을엮으며다음세대에직조방식을전수하고있다

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휴양도시코타키나발루

이곳에서차로 3시간거리에떨어진크닝아우마을

에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다양한 소수민족 중

무룻족350여명이살고있다이마을촌장인모하

마드헬미(mohd hilmi51)씨는수천년전부터내

려져온 전설을 설명하며 숫자 7에 대한 굳건한 신

념을드러냈다 그는신이 7일 동안세상을만들었

다는 전설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어 빛과 어둠 삶

과 죽음 따뜻함과 차가움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세상에서인간역시그러한흐름을따라야한

다고강조했다

무룻 족은 스마트폰과자동차등현대문물은받

아들이면서도 직접 만든 옷으로 전통 혼례를 치르

는 등 수 천년 간 내려져 오는 의복과 생활양식을

간직하고있다옷과장신구등을만들때사용되는

직물을염색할때 7일동안작업을하는이유도숫

자 7에대한믿음이자오랜경험에서얻은지혜다

그의 부인 살리타 사니든(salitah sanadon49)

씨는 직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검은색 흰색 붉은

색 노란색까지네가지색을만들때서로다른염

료를사용해만들지만가장좋은색을얻을수있는

기간은 7일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있어 직물은

단순한의복이아닌시간이지나도지켜야할뿌리

같은 전통이기에 과정 하나에도 의미를 두고 심혈

을기울인다

말레이시아 젊은이들은 소수민족으로 태어났더

라도고향을떠나대부분도시에서생활한다 세계

뉴스에 관심을 갖고 태블릿 PC를 사용해 일을 하

는등생활은예전과크게달라졌다 그럼에도변치

않는것은장례식이나결혼식을치르는모습이다

이곳사람들은사람이죽은후 6일째되는날자

정부터이튿날새벽까지반드시불을끈다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가 다

른 세상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7일째

되는날새벽불을밝히면육신을찾아온영혼이제

대로 영면에 들 수 없다고 믿는다 장례식에서 돼

지 닭 버펄로 염소중하나를재물로바치는데이

역시 동물들이 영혼을 저승으로 이끈다는 전설의

영향이다 7에대한믿음은또있다

소수민족들은 과거에 그랬듯 지금도 자신들이

만드는직물에신화와전설을담았다 사람 뱀 호

랑이등다양한문양을새겨손수만든직물을의복

으로제작하는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걸린다 건

강과 평화 등 다양한 염원을 담은 만큼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직물은 할머니가 결혼하는 손자들에

게주는가장큰선물이었다

하지만이러한장면은점차사라지고있다 전통

방식으로 실을 만들어 염색하고 직물을 만들기까

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를 할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시장에서

사거나 아예 전통혼례 대신 현대적인 방법으로 혼

례를치르기때문이다

전통직물의 중심지로 불리는 크닝아우 마을은

사정이나은편에속한다직물을만드는기술을가

진이들이마을에여럿남아있기때문이다현재 64

가구 350여 명이살고있는이마을이들어선것은

지난 1970년대부터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전국에

서목재에대한수요가급증했다 그영향으로우거

진숲을가진이지역으로사람들이모여들었다 키

나바타난 강을 활용해 목재를 운반하고 그곳에서

잡히는 풍부한 물고기까지 크닝아우 지역은 이러

한 배경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원래 이곳에 있던 무룻 족을 포함해 두순틴달 족

룽구스족등서로다른민족이집결하며그들이가

진 직조기술도 자연스럽게 합쳐지기 시작했다 다

양한배경을가진사람들이서로가진기술을공유

하며융합된결과물이탄생한것이다

가장많이사용되는검은색은진흙과 7가지식물

잎사귀를빻은후염료를만든다액운을쫓아평화

를 불러온다는 의미를 지닌 붉은색 이는 마을 주

변에서 채집되는 식물 뿌리와 나무 껍질을 갈아서

물을 섞으면 얻을 수 있다 강황을 갈아서 만드는

노란색까지 이들은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활용해

고유한염료를만들어 7일간염색하고햇볕에말리

기를반복했다

과거에는 직물을 만드는 이유가 결혼식이나 명

절에입을의복을만들기위해서였다 그래서자연

에서얻은염료로네가지색만을만들었지만현재

는화학염료를활용해파란색 보라색등을첨가했

다마을을찾는관광객들이나시장에내다팔기위

해서다하지만현실은녹록지않다중국이나인도

에서 값싼 직물이 대거 수입되면서 소수민족이 만

드는직물을찾는수요가점차줄어들고있기때문

이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조상이 그래왔듯이 자

신들도 고유한 전통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촌장의 딸이자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띠라 빈티(Athirah binti24) 씨는 빠르고 편한

것만 따라가기보다는 느리지만 본래 것을 유지하

고싶다고말했다

350명이 사는 마을에전기가들어온것은불과

4년 전이에요 한 집에 콘센트가 하나뿐이라 불편

한점도많아요 그렇다고해도편리함을쫓아마을

을떠나고싶지는않아요 전통방식대로의복을만

들고옛날처럼혼례를치르는것이불편하다고지

키지않는다면무룻족은완전히사라지고말거예

요 그런불행한일을막기위해전통을지키는것

그게바로무룻족젊은이들이할일이라고생각해

요

신이 7일간세상만들었다 7에 대한신념

직접짠천 7일간 염색해결혼식의복제작

육신 떠난영혼온다 7일째 자정부터불꺼

불편해도옛것지키는게무룻족지키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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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타키나발루 7의 전설

<57>

8부 말레이시아편

코타키나발루글양세열사진김진수기자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대지가 열

리기전 빰삥이라고불리는거대한돌이

있었다 드넓은 우주 속에는 세상을 비춰

줄 빛도 어둠도 없었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

도로커다란빰삥만있을뿐이었다모든생명을잉

태하고있던빰삥이세상을열었다

위대한 빰삥은 둘로 나눠지면서 키노호링언 수

미닌둥이란신을낳았다 이렇게우주가열리고세

상은 첫날을 맞이했다 남성을 상징하는 키노호링

언 여성을대표하는수미닌둥은세상에필요한것

을하나씩빚어갔다

빰삥이갈라지고 이튿날빛이나타났다 그러자

땅에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

며다양한씨앗이만들어졌다다음날땅을딛고과

일을먹이로삼는동물이나타났고이후이를지배

하는 인간이 탄생했다 지금과 같은 세상

이만들어지는데정확히 7일이걸렸다

12 직조틀에걸린실은한땀한땀수작업으로만들어시간이오래걸리지만

독창적이고화려한문양때문에결혼식등중요한의식에빠지지않는다

3 무룻 족은통풍이잘되는대나무집에서직조를한다 염색을마친직물

도그늘에서말려오랫동안보전할수있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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